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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석파정은 조선후기 조성된 한양에 조성된 정원으로 예
로부터 수려한 산수와 계곡을 배경으로 당시 상류층의 
정원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이며, 한양에 조
성되었던 수많은 정원이 소실된 현재 시점에서 그 희소
성 또한 중요한 가치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석파정은 조선 후기 상류층의 정원유
적이라기보다는 서울미술관에 귀속되어 하나의 옥상정원 
형태로 남겨져 있으며, 과거의 원형이 변질된 채 이어져 
오고 있어 현재의 모습이 방문객들에게 자칫 원형으로 
오인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석파정의 정원 조영 초
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변화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조선 후기 대표적 정원에 해당하는 석파정의 원형 파악
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석파정의 경관변화과정을 추적하기 위하여 
변화의 주요시기를 분류하고 이에 대한 각 시기별 경관 
특성을 고찰하였다. 대상지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삭파
정 조영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는 시기로
부터 현재를 포함하였으며, 연구 재료로는 관련 고문헌 
및 도상자료, 기사, 사진 등을 파악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석파정 경관변천의 시기설정

  정원은 조영자의 개인적 성향이나 당시의 사회적 배경
에 따라 변화의 폭이 크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짐에 따라 

석파정의 경관변천과정을 살펴보는데 정원의 소유주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석파정의 소유주를 기준으로 변천과정을 살
펴본 결과 3시기로 분류되었으며, 1기는 석파정이 정원
의 형태로 조성되는 시기로 석파정의 실제 조영자는 김
흥근(金興根, 1765-1832)이며, 『매천야록(梅泉野錄)』에
는 삼계동 정자로 불렸던 김흥근의 정원이 흥선대원군의 
소유로 이전되었다는 기록은 흥선대원군이 석파정을 소
유하던 시기를 기점으로 2기로 분류할 수 있다[1]. 3기의 
설정은 한국전쟁 이후 석파정이 고아원, 병원 등으로 이
용된 이후 원형이 변질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미술관
에 귀속되어 현재에 이르는 시기에 해당한다.

2. 석파정의 경관변천과정

1) 1기 : 김흥근 소유의 삼계동 정자

  과거 석파정이 위치한 삼계동은 서울에서 가장 경관이 
빼어난 경승지로 당시 시인·묵객들이 즐겨 찾던 곳이었
다. 양의영(梁義永, 생몰년대 미상)의 『유북한기(遊北漢
記)』에는 석파정의 빼어난 정원의 경관을 예찬하는 등 
당시 사대부층의 화려한 상류문화로서 정원이 이용되었
음을 알 수 있다[2].
  유북한기를 토대로 정원의 모습을 살펴보면, 정원의 
공간구성은 내당과 외사, 곁채, 창고, 마굿간 등 다수의 
건조물과 품천정(品泉亭), 월천정(月泉亭), 수류운재루(水
流雲在樓) 등의 정자뿐만 아니라 수각의 형태로 조성된 
별도의 정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위적으로 조
성된 수계 외에 수경시설로는 담장으로 둘러진 경계부에 
돌을 깎아 연지를 조성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한편 삼계동 정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추가적 사
료로는 『소치실록(小癡實錄)』을 들 수 있는데[3],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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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에서는 석파정을 대상으로 소유주의 변경에 따른 시기별 경관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초기 석파정의 모

습은 계류를 중심으로 하는 공간으로 주변의 수림대와 어우러진 자연경관이 확인되었으며, 대원군으로 소유 시에도 그 모습은 

대부분 준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한국전쟁 이후 잦은 소유주의 변경과 서울미술관 정원으로의 귀속에 따른 경관훼손은 원형경

관의 복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콘텐츠학회 2015 춘계종합학술대회 112

문 밖 시내와 산으로 위요된 신선의 별장으로 표현한 바 
있다. 또한 소치실록에서 나타나는 삼계동 정자의 공간
구성은 김흥근이 거처하던 외사, 월천정 등이 앞서 선술
한 유북한기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두 문헌의 고증
을 통해 당시의 경관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계에 인접하여 조성된 ‘육모정(六茅
亭)’과 ‘굽은 난간의 작은 정자’가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
는데 특히 굽은 난간의 작은 정자 위치는 외사 서측의 
오솔길과 계류가 접하는 곳에 위치한 수중 정자로 오늘
날 중국식 정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삼계
동 정자의 주요경관시설로서 수경시설을 통한 수계의 도
입을 들 수 있으며, 계류를 따라 다수의 정자를 조성하는 
공간구성 상의 특징이 확인되었다.
  식물의 사용은 기화요초가 정원에 가득하여 대문에서
부터 향기가 가득하였으며 울창한 숲이 우거진 공간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특히 『유관집(游觀集)』에는 삼계동 
정자에서 조망되는 단풍나무를 소재로 하는 시문이 전해
지고 있어[4] 계류에 인접하여 단풍나무를 비롯한 수림대
가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2기 : 대원군 소유의 석파정

  김흥근의 삼계동 정자가 대원군 소유로 이전됨에 따라 
그 성격이 정원 기능뿐만 아니라 왕가의 별장 형태로 사
용되었는데, 석파정도병풍에는 대원군 소유의 석파정을 
표현하고 있어 당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석파정도병풍에서의 석파정은 백악산을 배경으로 계곡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원의 전면으로 수계가 통과하
는 형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해방직후 발간된 서울시사
의 기록[5]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일제강점기
까지 주요 경관요소로 사용되는 수계의 형태가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석파정의 건조물은 총 8채로 구
성되어 있는데, 이는 김흥근 소유의 정원 내 조성된 다수
의 건조물을 준용한 형태로 보인다.
  석파정은 대문을 기점으로 마당이 있고 오른쪽에 넓게 
두른 곳이 사랑채에 해당하며 마당에서 단을 조성한 ‘ㅁ’
자 형태의 안채와 그 뒤쪽으로 가장 높은 곳에 별채가 
후원과 함께 조성되어 있다. 앞마당에서 왼쪽 협문을 통
해 진입하도록 조성된 석파정 별당은 중국식 건축물로 
후면에는 방지원도가 조성되어 있으며, 별당과 인접하여 
그려진 소나무는 오늘날 석파정 사랑채 서측에 위치한 
노거수로 보여진다.

3) 3기 : 잦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근대의 석파정

  근대에 이르러 석파정의 공간변화는 서울미술관의 건
립전후를 기점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서울미술관 건
립 이전의 석파정은 흥선대원군 실정 후 후손에게 이어
져왔으나 한국전쟁 이후에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코롬
바고아원’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시아식’병원으로 용
도가 변경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멸실 위기에 처했던 
석파정 별당채를 1958년 소전 손재형 선생이 현재의 위
치로 이전하였다.
  1960년대 이후에는 개인이 석파정을 매입하고 소유권
이 이전되는 과정이 빈번하게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관

리소홀로 이전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
한 현상은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으며, 1997년 석
파문화원에서 석파정 일대를 다시 매입하였으나 석파정
이 경매에 부쳐지는 등 훼손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석파정은 근대에 들어 점
차 원형이 변질되었으며, 다수의 건조물은 현재 4동만이 
남아있다. 또한 담장으로 둘러진 공간과 진입공간, 석파
정 동측 일대의 지형 등이 소실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이후 2012년 석파문화원에서 서울미술관의 건립과 함
께 석파정을 공개했는데 진입 동선이 미술관 건물로 연
결되고 기존의 대문채가 사라지는 등 미술관의 부속정원
의 성격을 지니게 되면서 추가적인 원형의 변질이 발생
된 채 이어져오고 있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석파정을 대상으로 정원의 소유권에 따른 
공간의 특성을 시기별로 분류하고 관련 문헌 및 도상자
료, 기사, 사진 등의 분석을 통해 각 시기별 변화양상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석파정의 경관변천과정의 시기구분은 초기 삼계
동 정자를 조영하는 시기기 1기에 해당하며, 이후 정원의 
소유권이 대원군으로 이전됨에 따라 왕족의 별원 형태로 
이용되는 시기를 2기로 분류하였다. 3기는 석파정의 원
형이 변질되는 시기로 한국전쟁 이후 고아원, 병원 등으
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며 서울미술관 부대시설의 하나로 
포함된 현재까지를 포함하였다.
  둘째, 김흥근 소유의 삼계동정자는 계류를 중심으로 
정원의 영역을 한정하고 수경관을 주요 조망지점으로 다
수의 건조물과 정자를 경영한 시기로 볼 수 있으며 중국
풍 정자 및 별당채의 도입 등 외래문물의 수용양상과 함
께 기화요초를 다수 식재하였다.
  셋째, 석파정도병풍에서 나타나는 대원군 소유의 석파
정은 기존 삼계동 정자의 건조물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
로 보이며, 별당채나 방지원도 등의 시설이 표기되어 있
어 원형복원을 위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넷째, 근대의 석파정은 잦은 소유주의 변경에 따라 이
전시기에 비해 상당부분 원형에 훼손되었고 지형이나 수
계뿐만 아니라 건조물 또한 일부만이 남아있으며, 서울
미술관의 부대시설로 전락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의 석파정의 모습이 상당부분 변질되었
고 석파정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밝혀진 기록이 매우 한
정적인 시점에서 문헌을 통해 과거의 원형을 살펴보았으
며, 이에 따라 정원과 무관한 성격의 시설 및 공간을 대
상으로 원형경관의 회복과 복원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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